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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반려동물에 효과적 항생제 선택을 위한 

항생제내성균 검사 추진
- 참여 동물병원을 모집합니다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반려동물에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 및 

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항생제내성균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 

○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는 2018년 국가 차원 반려동물의 

항생제내성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7개 특별·광역시에서 

시작한 사업으로, 해를 거듭하며 반려동물의 내성균 현황 및 항생제 

감수성 결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. 

○ 인천시는 관내 동물병원을 선정, 정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반려동물의 

시료를 인수받아 세균을 분리 및 동정하고 그 결과를 동물병원에 

통보해 주고 있다.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연 2회 항생제 

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내성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

기초 자료로 활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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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작년에는 7개 동물병원이 본 사업에 참여했으며, 올해는 사업량이 

작년 대비 66.7% 증가하여 더 많은 참여 동물병원을 모집 중에 있다. 

○ 3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동물병원 중 10개소를 선정, 시료에 

필요한 소모품 및 채취비를 지원하며, 검사 후 질병의 원인 세균이 

무엇인지 즉시 동물병원에 통보하여 반려동물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

도움을 줄 계획이다. 

○ 참여를 원하는 동물병원은 각 동물병원에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, 

보건환경연구원 방역관리과(032-440-5644)를 통해 안내 받을 수 

있다.

○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반기별로 수행

하고 있으나 향후 인천시는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을 통한 현장 활용 

강화를 위해, 모든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통보

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.

○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국가 차원 내성균 관리는 많은 

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, 반려동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만큼 관심 

있는 동물병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 


